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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테크놀로지 리더십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205명이었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매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첫
째,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리더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나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보다 10년 미만 경력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각 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를 통해 테크노스트레스는 테크놀로지 리더십과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테크놀로지 리더십이 그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함양시키는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echnology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early childhood educators from 
kindergarten classes and daycare centers in B metropolitan city. With the collected data, analysi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Baron & Kenny's 
mediating regression were performed with SPSS 24.0.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examin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eral backgroun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leadership. However, for 
technology self-efficacy, the younger the age, the higher the number of teachers with fewer than 10 
years of experience. Second, technostress, technology leadership, and technology self-effica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hird, technology leadership was shown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along 
with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Keywords : Technostress, Technology Self-efficacy, Technology Leadership, Early Childhood Teachers,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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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기기를 비롯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사
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유아교사의 업무와 교수환경은 
이미 테크놀로지에 둘러싸인 지 오래이다. 정부의 교육
정보화 및 재정투명성 강화 노력에 따라 유치원 교사는 
에듀파인,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업에서도 멀티미디어 자료와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 관찰 및 기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알림장, 학부모 면담, 교사 연수 등에서도 스마트기
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상황에서 교사가 디지털 기
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아교
육에서도 원격교육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
하고 이에 관한 교사교육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
반의 교수학습 환경 구축과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
화는 유아교사로 하여금 테크놀로지의 혁신에 대한 불안
감과 테크놀로지와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현상을 함께 공
존하게 만든다[1]. 이는 교사들이 테크놀로지를 교육적으
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2]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유아교
사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긍정적 신념을 강화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감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의 노출에 
따른 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과의존에 의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3]. 그러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역
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교사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
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환경맥락적 요인에 따라 그 경
중은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관련 변인으로 교사효능감[4], 교수효능
감[5,6], 자아탄력성[6], 스마트폰 중독경향[7], 테크놀로
지 교과교육학지식[8]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테크
로스트레스는 주로 개인 내적, 심리 관련 특성과의 연관
성이 규명되고 있는데, 앞선 선행연구에서 교수효능감이
나 자아탄력성과의 부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6]를 감안해 
볼 때,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념인 자기효
능감과의 관련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이면서 수행과
정에서의 예측불가능하고 가변적이며 스트레스를 유발하
는 상황에서 개인적 능력이 효과적인 수행으로 전환되도

록 하는 믿음[9]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자기효
능감과는 달리,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테크놀
로지를 성공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자아효능감으로 정의되며[10], 
유사 개념으로 컴퓨터나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에 대한 
학습자의 신념[11]으로 정의되는 ICT 자기효능감과 컴
퓨터 자기효능감 등이 있다. 지금까지 유아교육 맥락에
서 수행된 관련 연구는 없으나, 정보시스템(IS)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의 선행요인을 탐색한 노희옥 등[12]의 
연구에서 IS 자기효능감과 테크노스트레스 간의 부적 영
향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테크놀로지 자기효능
감은 테크노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테크노스트레스와 테
크놀로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에서 동료교사 관계[5]와 같은 개인 
외적, 사회적 변인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
다. 또한 구성원에게 상사나 관리자의 리더십이 많이 인
식될수록 직무스트레스가 감소하며[13], 변혁적 리더십
의 영감적 동기부여 특성이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14],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가 구성원의 자
기효능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5]는 점에서,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간
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기요인
으로 리더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통적 리더십 개념과는 달리 테크놀로지 리더십은 학
교 구성원 및 매체와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테크놀
로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변화를 지속적이고 성공
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전략적 테크놀로지 활용 계획 과정
과 변혁과정이다[16]. 즉 테크놀로지 리더십은 한 개인의 
특성을 넘어 테크놀로지 관련 물리적 구성요소와 사회적, 
제도적 지원까지 포괄하는 학교 기관 특성인 것이다[16,17]. 

이상에서 살펴본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
할 때, 테크노스트레스는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주며 테크놀로지 리더십 역시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
무스트레스와 조직 리더십,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14,15]는 실증된 바 있으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교
수환경 맥락에서 이들 세 변인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는 전무하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교수매체나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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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미래교육으로의 체제 전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나 테크놀로
지 자기효능감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역량 관련 변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효과성을 재고하고 
교사의 업무역량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다. 즉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고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며, 테크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인으로 조직 환경, 리
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할 때, 테크놀로지 리더
십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
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
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고, 
테크놀로지 리더십이 이러한 영향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테크놀
로지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테크노스트레스 요인과 
테크놀로지 리더십 강화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
적으로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역량강화를 위한 중재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
로지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배경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넷째,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
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효
과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 광역시 소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

이집 유아반에 근무 중인 교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 및 취
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205명이다. 250부
의 설문지를 재부하여 최종적으로 회수한 210부 중 미 
응답 문항이 있거나 잘못 표기된 5부를 제외한 총 205부
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유아교사
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cademic 
background

College graduation 66 32.2
University graduation 125 61.0
Graduate graduation 9 4.4

Etc. 5 2.4

Age
20’s 80 39.0
30’s 72 35.1

More than 40’s 53 25.9

Teaching career

Less than 5 years 95 46.3
5-9 years 51 24.9

10-14 years 36 17.6
15 years and more 23 11.2

Type of 
organization

Childcare center 100 48.8
Kindergarten 105 51.2

Technology- 
related class 
experience 

Yes 63 30.7

No 142 69.3

Technology- 
related training 

experience 

Yes 45 22.0

No 160 78.0

Total 205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3 연구도구
우선 테크노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oyd와 Loyd[18]의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번안하
여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
항들은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용
자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
구로는 Holden과 Rada[9]의 ICT 자아효능감 척도를 번
안 및 수정한 남창우, 박영희[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
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인 유아교사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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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아효능감 척도는 총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주도학습기반 효능감 4개의 측정변인과 스캐
폴딩기반 효능감 6개의 측정변인으로 설명된다. 측정변
인별 신뢰도 계수는 각각 .88, .93이었으며 전체 문항 신
뢰도는 .95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리더십 측정도구는 Mehlinger[20]의 8가지 
테크놀로지 리더십 표준을 기초로 CASTLE(UCEA Center 
for Advanced Study of Technology Leadership in 
Education)의 학교장 테크놀로지 리더십 설문과 Texas 
Education Agency[21]에서 개발한 학교장 및 교사 테
크놀로지 리더십 설문을 토대로 한 송연옥, 변호승[15]의 
문항을 유아교사의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테크놀로지 리더십 척도는 원장 리더십 및 비전(5문항), 
교수-학습방법(5문항), 교사 전문성(6문항), 기관지원(5
문항), 평가(6문항), 기관의 사회적·윤리적·법률적 지원(4
문항)의 6개 영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별 
신뢰도 계수는 .92~.96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99이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
능감은 독립표본 t 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 Duncan 사
후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테크노스트레스
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
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22]가 
제시한 계층적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수준

테크노스트레스는 평균이 2.64로 보통수준이었고, 테
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전체는 평균이 3.70이었으며, 하
위 영역별로는 스캐폴딩기반 효능감(M=3.77), 자기주도
학습기반 효능감(M=3.58) 순으로 수준이 높았다. 테크
놀로지 리더십 전체는 평균이 3.71이었고, 하위 영역별

로는 기관의 사회적/윤리적/법률적 지원(M=3.79), 교수
-학습 방법(M=3.74), 원장 리더십 및 비전(M=3.72), 기
관지원(M=3.70), 교사 전문성(M=3.68), 평가(M=3.66) 
순으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Variables Min Max M SD
Technostress 1.00 5.00 2.64 0.76 

Tech-
nolgy 
self-

efficcy

Self-directed 
learning 
based

1.75 5.00 3.58 0.74 

Scaffolding 
based 2.00 5.00 3.77 0.72 

Total 1.90 5.00 3.70 0.69 

Tech-
nology 
Leader-

ship

Director’s 
leadership 

and
vision

1.00 5.00 3.72 0.73 

Teaching-
learning 
method

1.80 5.00 3.74 0.73 

Teacher pro-
fessionalism 1.50 5.00 3.68 0.70 

Institutional 
support 1.00 5.00 3.70 0.76 

Evaluation 1.67 5.00 3.66 0.73 
Social/ethical/

legal 
support of 
institution

1.00 5.00 3.79 0.78 

Total 1.48 5.00 3.71 0.66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205)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수준의 차이 

유아교사가 재직하는 기관유형, 연령, 경력에 따른 각 
변인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
다. 기관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경우 20대
(M=3.90), 30대(M=3.78), 40대 이상(M=3.27)으로 연
령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p<.001). 

경력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력 5년 
미만(M=3.84), 10년 미만(M=3.78), 15년 미만(M=3.43), 
15년 이상(M=3.35)으로 10년 미만이 10년 이상보다 테
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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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Technostress

Technology
Self-

efficacy

Technology
Leadership

M SD M SD M SD

Type

Childcare 
center
(n=100)

2.56 0.79 3.62 0.75 3.75 0.69 

Kindergarten
(n=105) 2.71 0.72 3.77 0.62 3.67 0.63 

t(p) -1.482 -1.579 .826

Age

20’s(a)(n=80) 2.62 0.71 3.90 0.63 3.70 0.58 
30’s(b)(n=72) 2.53 0.80 3.78 0.66 3.81 0.69 

40’s≤(c)
(n=53) 2.81 0.75 3.28 0.65 3.57 0.71 

F(p) 2.172 15.782*** 2.075
Post-hoc test c<a, b

Care
-er

＜5yrs(a)
(n=95) 2.61 0.72 3.84 0.64 3.72 0.64 

5-9yrs(b)(n=51) 2.54 0.84 3.78 0.69 3.80 0.61 
10-14yrs(c)

(n=36) 2.89 0.80 3.43 0.66 3.59 0.82 

15yrs≤(d)
(n=23) 2.57 0.57 3.35 0.75 3.66 0.55 

F(p) 1.701 5.606** .775
Post-hoc test c, d<a, b 

**p<.01, ***p<.001

Table 3. Technostress, technology self-efficacy, and
technology leadership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3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는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전체(r=-.401,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테크
놀로지 리더십 전체(r=-.278,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테크놀로지 리더십 전
체(r=.370,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4).

3.4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 이전에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
키는 지 검토한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42~.94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02~2.26으로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22]가 제시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
시하여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

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역할을 분석
한 결과(Table 5),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테크노스트레
스(ß=-.278, p<.001)는 테크놀로지 리더십에 부(-)의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설명력은 7.7%이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테크노스트레스(ß=-.401, p<.001)는 테크놀
로지 자기효능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6.1%
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매개효과 검정의 마지막 단
계인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테크놀로지 리더십(ß=.281, 
p<.001)과 독립변수인 테크노스트레스(ß=-.323, p<.001) 
모두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설명력은 23.3%으로 나타났다. 즉, 테크놀로지 리더십은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z값은 –3.30(p<.001)로 1.96보다 큰 절대값
을 나타내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ig. 2. Mediating effect of technology lead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self-efficac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테크놀
로지 리더십을 배양함으로써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
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는 평균 2.6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중등
학교 교사 대상 선행연구[23]의 2.54점과 유사한 보통수
준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평균 3.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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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2-1 2-2 Total 3-1 3-2 3-3 3-4 3-5 3-6 Total

Technostress(1) 1

technology 
self-efficacy
(2)

Self-directed 
learning 
based(2-1)

-.394** 1

Scaffolding 
based(2-2) -.373** .802** 1

Total -.401** .928** .967** 1

technology 
leadership 
(3)

Director’s 
leadership 
and
vision(3-1)

-.280** .232** .290** .280** 1

Teaching-
learning 
method(3-2)

-.259** .327** .375** .374** .780** 1

Teacher 
professionalism
(3-3)

-.254** .290** .359** .348** .797** .819** 1

Institutional 
support
(3-4)

-.242** .260** .322** .312** .789** .764** .850** 1

Evaluation
(3-5) -.251** .279** .345** .335** .730** .746** .820** .840** 1

Social/ethical
/legal 
support of 
institution
(3-6)

-.210** .281** .370** .351** .683** .763** .672** .721** .722** 1

Total -.278** .309** .382** .370** .886** .901** .927** .925** .909** .834** 1
**p<.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echonology leader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echnology self-efficacy
Step 1 Step 2 Step 3

(Technology leadership) (Technology self-efficacy) (Technology self-efficacy)

β t β t β t

Technostress -.278 -4.127*** -.401 -6.236*** -.323 -5.035***
Technology leadership .281 4.374***
R2 .077 .161 .233
F 17.030*** 38.890*** 30.748***

***p<.001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으로 영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남
창우, 박영희[19]의 평균 3.71점과 동일한 중간 정도 수
준이었으며, 테크놀로지 리더십 역시 평균 3.71점으로 
중간 수준을 나타내었다. 하위 영역별로는 기관의 사회
적, 윤리적, 법률적 지원, 교수-학습방법, 원장 리더십 및 
비전, 기관지원, 교사 전문성, 평가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송연옥, 변호승
[15]의 연구에서 교수-학습방법, 교사 전문성, 학교장 리
더십 및 비전, 평가, 사회적, 윤리적, 법률적 지원, 학교

지원의 순으로 현 수준 인식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 초등교사에 비해 유아교사들이 상
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교사 전문성 영역의 테크놀
로지 리더십에 대한 지각이 낮게 나타난 것은 유아교사
가 테크놀로지를 수업이나 기타 직무에 적절히 활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제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교사교
육과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 제고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에 대한 숙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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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리더십에서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나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의 경우 연령
이 낮을수록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보다 10년 미만 경
력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변인은 
아니지만 경력이 높을수록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선
호도와 유용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 이연승, 김주원[24]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된 
교사의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테크놀로지 활용 빈도를 
포함한 실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25]를 고려할 때, 디지털 기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이를 활용하여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필요
한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신념[19]인 테크놀로지 자기효능
감은 선호도나 유용성 인식에 비해 테크놀로지 실제 활
용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기기뿐만 아니라 VR, AR 
등 가상현실과 로봇 등 최첨단 매체가 유아교육에 활용
되고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정
보체제 역시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추후 재교육과
정에서는 연령과 경력을 비롯하여 교사 개별 수준을 감
안 한 단계별 연수 및 컨설팅 기회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놀로지 리더
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
과,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리더십,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테크
놀로지 리더십과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즉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테크놀로지 
리더십과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은 수준은 낮아지고  테
크놀로지 리더십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테크놀로지 자기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유아교사
를 대상으로 이들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가 수
행된 바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선행연구[4]
에서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디지털 기
기를 활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낮은 교
사효능감과 관련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성원, 이지영[5]의 연구에서 테크노
스트레스와 동료관계, 교수효능감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의미하므로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하고 적응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유아교사가 

동료교사와 함께 테크놀로지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논의
하고 테크놀로지 활용에 유능한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동료교사를 도와줌으로써 테크노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김성원, 이지영[5] 연구의 논지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인적 지원 요소를 포함하는 테크놀로지 리
더십과 테크노스트레스와의 정적 상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테크놀로지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결과, 테크놀로지 리더십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크노스트레스 수준이 테크놀로
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통한 간접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처럼 테크노스트레스가 높더라도 기관의 테크놀로지 활
용에 대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포함한 리더십 
지각 수준이 높은 교사는 테크놀로지 활용 교수 및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게 되며 이것이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본 연구
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하자면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테크노스트레스는 테크놀로지 리더십과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테크노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테크놀
로지 자기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테크놀로지 리
더십이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테크노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을 가질뿐만 아니
라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요 
변인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하위요인의 매개효
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하위 구성요소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교사의 테크놀로
지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변인의 영향력을 보다 심
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
상은 대도시 지역 유아반 교사로 한정되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활용의 기회에 있어 맥락적 차이
가 있는 영아반 교사, 중·소도시 및 읍면리 지역을 포함
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수 맥락적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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